
보 도 자 료
보도일시 2026. 9. 10.(목) 배포 즉시 사진 × 자료 o 매수 3

담당부서
경기연구원 

(경기의정연구센터) 

내용문의 진정규 연구위원 (031-250-9008)
홍보담당 정대영 연구기획실장 (031-250-3262)
보도자료 김성진 성과확산부장 (031-250-3292)

“수도권 공장, 서울서 경기 외곽으로… 15년 새 40% 늘었다”

경기연구원, 수도권 등록공장 입지 변화 분석
○ 수도권 공장 7만 4,539개 → 10만 4,498개… 증가분 83% 경기도에 집중
○ 서울 30~50km 구간 62% 증가… “계획입지 공급으로 제조업 수요 흡수해야”

수도권 제조업 생산공간이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

렷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서울에서 30~50km 떨어진 지역의 공장이 

2011년 이후 62% 증가하면서 수도권 제조업의 주요 생산축으로 자리 잡았

다.

경기연구원은 전국 공장등록 행정자료에 주소와 좌표를 결합해 2011년부터 

2025년까지 수도권 공장의 위치와 입지 유형, 규모, 업종 변화를 분석한 

‘수도권 공장 확산 진단: 제조업 일자리의 기반은 어디로 이동하는가?’를 발

간했다.

분석 결과 2011~2025년 수도권 등록공장은 7만 4,539개에서 10만 4,498개

로 2만 9,959개, 40.2% 증가했다. 증가분의 83%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. 

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5만 4,000개에서 7만 9,000개로 약 2만 5,000개 늘

어난 반면 서울은 662개 증가에 그쳤다.

거리별로 보면 외곽화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.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

0~10km 구간의 공장은 645개 감소했지만, 10~30km는 37.0%, 30~50km는 

62.0%, 50~80km는 61.6% 증가했다. 특히 30~50km 구간에서 1만 9,205개

가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. 화성 동부, 김포, 파주, 시흥 등이 주



요 증가지역에 포함된다.

수도권 전체 공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~50km 구간은 2011년 45.5%에

서 2025년 50.1%로 높아졌다. 반면 0~10km 구간은 6.9%에서 4.1%로 낮

아졌다. 공장의 무게중심이 지난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서울 도심에서 외곽

으로 이동한 셈이다.

새롭게 확인된 공장 가운데 기존 공장 주변에 들어서는 경우와 새로운 곳

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함께 나타났다. 최근접거리 분석이 가능한 신규확인 

공장 6만 8,921개 중 34.3%인 2만 3,669개는 기존 공장에서 100m 이상 

떨어진 곳에 입지했다. 반면 기존 공장 30m 이내에 들어선 경우도 45.6%

를 차지해 기존 집적지의 확장과 새로운 입지 형성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

로 분석됐다.

입지 형태에서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가 서로 다른 속도로 증가했다. 2025

년 수도권 공장의 64.3%인 6만 7,148개가 개별입지였지만, 계획입지는 

2011년보다 67.8% 증가해 개별입지 증가율 28.4%를 크게 웃돌았다. 특히 

계획입지 증가분의 62.2%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증가에서 나타나 계획

적인 산업공간이 제조업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공장의 규모도 거리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. 50~80km 구간의 공장당 평

균 제조시설 면적은 2,010㎡로 0~10km 구간의 159㎡보다 약 12.6배 컸다. 

가까운 외곽에는 소규모 공장이 많이 늘어난 반면, 먼 외곽에는 상대적으로 

규모가 큰 생산시설이 입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.

업종별로는 개별입지에서 구조용 금속제품 1,148개(+65.0%), 플라스틱 제품 

964개(+69.8%), 금속 가공 제품 635개(+124.0%) 등이 증가했다. 계획입지

에서는 배전반･자동제어반 807개(+123.2%), 절삭가공 784개(+81.8%), 전자

부품 722개(+93.4%), 반도체 제조기계 431개(+151.8%) 등이 크게 늘었다. 

입지 형태에 따라 제조업의 공간 재편 양상도 달랐다.

경기 남부와 북부의 차이도 확인됐다. 남부의 공장은 2011년 4만 1,667개

에서 2025년 6만 1,968개로 48.7% 증가했으며, 경기도 전체 공장 증가분의 



81.6%가 남부에서 발생했다. 남부에서는 반도체･자동차 관련 부품･중간재 

업종이, 북부에서는 가구･인쇄 등 경공업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

었다.

경기연구원은 공장 확산을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지역과 업종 특성에 따라 

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. 화성･김포･파주･시흥 등 공장 증가

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을 활용하고, 중소형 산업단지･도시첨단

산업단지･고밀형 제조공간 등 다양한 계획입지를 공급해 기업 수요를 흡수

해야 한다. 기존 공장 밀집지역은 준산업단지 등으로 정비해 계획적인 산업

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.

진정규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“공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조업과 지

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넓어진다는 의미”라며 “기업이 생산활동을 이어가면

서도 계획적인 산업공간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지와 기

반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 

진 연구위원은 이어 “공장 수와 입지, 업종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 

변화가 빠른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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